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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9월 18일(일)
총 4매

담당
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

∙ 음악도시팀장 김은효 ☎ 440-4017
∙ 담당자 한민선 ☎ 440-3979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올해 평화의 노래에 ‘밴드 신하늘’의 ‘옛날 노래와 우리’선정
- 17일, 제8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‘피스송 콘서트’ 개최 -

- 총 72개 접수팀 중 7개 팀 무대에 올라 … 시민심사단과 전문심사위원이 선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주최하고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조직위원회

가 주관하는 제8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<피스송 콘서트>가 9월 17일

(토)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개최됐다. 

2022년 올해의 평화노래상에는 ‘밴드 신하늘’팀의 ‘옛날 노래와 

우리’가 선정됐다. 락앤롤을 연주하는 젊은 팀으로 한 번 들으면 따

라 부르게 되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신나는 노래다. 

특히 이번 가요제는 예선부터 본선까지 전문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

150명의 시민심사단이 올해의 평화노래를 선정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

는 창작 가요제로써 의미를 더했다.

이번 <피스송 콘서트>는 기존 경연방식과는 다르게 <피스송 페스타>

와 <피스송 인큐베이팅> 두 분야로 나뉘어 경쟁이 치러졌다. 

앞서 지난 6월 참가접수를 받아 <피스송 페스타>에는 45개 팀이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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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1차‧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개 팀(공고박과수원길, 김남규, 밴드 

신하늘)이 이날 본선에 올랐다. 

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뮤지션들의 창작 과정을 지원하고 음악의 완

성도를 돕기 위한 <피스송 인큐베이팅> 부분에는 27개 팀이 접수해 4

개 팀(모자, 아코디엠, 이권형, 허니하니)이 선정돼 무대에 올랐다.

이날 콘서트는 각 분야의 총 7개 팀이 4개월 동안 함께 준비한 곡을 

선보이는 인천평화창작가요제의 피날레 무대였다. 

인천평화창작가요제 조직위원회 권순우 위원장은 “<피스송 콘서트>

를 통해 평화의 노래가 왜 필요한지 시민들에게 전달하고, 시민들이 

온몸으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”고 말

했다. 

김경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도 “전쟁이나 갈등 없이, 가정‧학교‧
회사 등의 일상 속 평온과 화목을 염원하는 평화창작가요제가 계속 

이어가길 바란다. 인천이 음악도시, 평화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지

역 대중음악의 창작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시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

밝혔다.

한편 이날 무대에 오른 곡들은 음반과 음원으로 국내에 전파될 예정

이며, 네이버‧벅스‧멜론 등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10월부터 들어 볼 수 

있다.

* 문의 :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조직위원회 (010-6643-8017)

        인천평화창작가요제공식카페 https://cafe.daum.net/ic-peacesong

 

http://cafe.daum.net/ic-peacesong


- 3 -

<관련사진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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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1> 제8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<피스송 콘서트>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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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2> 제8회 인천평화창작가요제 <피스송 콘서트> 본선 사진

* 대회 종료 후 전송


